
한국 출신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5
월18일 웨삭(佛誕) 축하 메시지를 발표,
시공을초월한부처님의대자대비하신가
르침이현재당면한국제적인대치상황을
완화하고 모든 중생에 평화와 안전을 주
는거대한받힘돌이될것이라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열
게 하고 어려운 이웃을 껴안도록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디 하나임을 일
깨우고이웃을돌보며인간애를서로나누

도록 합니다. 우리는 편협한 사적 이익을
뛰어넘어지구촌의한구성원으로서생각
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곧 깨우
침을 향하는 길이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어가는기틀이됩니다.”
특히 그는 이번 부처님오신날에 즈음하

여최근발생한미얀마의사이클론과중국
의 지진 등 엄청난 대재앙으로 인해 가정
과생업을상실한피해자들에대한자비로
운관심과긴급지원을호소했다.

출처; Sunday Times, BCTV   

신화사통신은 5월 17일자 보도를 통해,
1200년 전 건립된 세계 최대의 종교적 조
형물인 스촨 성의 러샨석불이 58년 만에
중국을강타한대지진에도무사하다고밝
혔다. 
그러나 매년 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높이71m인동석불의관리책임자는안전
을고려해당분간근접관람은제한한다고
말했다. 5월12일발생하여약5만명의사

망자를낸지진이후유네스코세계유산인
동석불의소재지인러샨일대에는현재까
지도여진이감지되고있다. 
불가사의한 자연현상과 판다의 서식지

로 유명한 스촨성은 중국의 7대 관광지
중 하나로 지난해는 174억 달러의 관광
수입을 기록했으며 2000년 개봉해 아카
데미 외국어부문 최우수영화상을 수상한
영화‘와호장룡(臥虎藏龍)’의 촬영현장이
기도하다.   

출처; 新華社, China Daily 

반기문총장, 웨삭축하메시지

러샨석불中지진피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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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유태교, 개신교등의환경에서
성장하나 어느 종교에도 무관심하던 올
리버스톤도반이불연을맺도록연등을
밝혀준리리는베트남출신의보살이다. 
프랑스식민지통치에찢기고다시미

국의 개입으로 만신창이가 된 베트남에
는전쟁의상처보다가혹한개인적비극
의 숱한 흐느낌이 곳곳에 숨어있다. 베
트남전쟁의 참전경험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기로작심할즈음그는이미불성이
가득해있다. 
‘플래툰’‘7월4일 생’과 더불어 베트
남전쟁을 소재로 그가 제작한 영화 세
편 중‘하늘과 땅’의 줄거리를 잠시 살
펴보기로하자. 프랑스통치하베트남의
농촌에서 태어난 리리는 순박하고 우직
한농사꾼부부의여섯째딸이다.
프랑스인들의 핍박을 받던 그들은

1963년베트콩이마을로들어오면서전
쟁의참화에말려들고그녀의오빠와남
동생은베트콩에징발된다. 그리고곧이
어진입한정부군은그녀를베트콩의스
파이라며끌고가서가혹한고문을한다. 
그러나 베

트콩은 간신
히 풀려나온
그녀를 되레
정부군의 첩
자로 의심하
여 처형하려 한다. 강간과 고문 끝에 구
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그녀는 고향을
떠나 사이공으로 간다. 거기서 어느 부
잣집의 하녀로 들어간 그녀는 그 집 주
인에게 처음으로 애정을 느끼지만 임신
한사실이들통나서내쫓긴다. 
다시금 다낭으로 옮겨간 그녀는 만삭

의몸으로온갖밥벌이를다하며모진목
숨을 이어가다 아들을 낳지만 사랑하는
아버지는죽고만다. 다낭에서얼마간자
리를잡게된그녀는스티브라는미해군
하사관의 다정함에 이끌려 결혼에 이른
다. 그의파월근무가끝나고그녀는꿈에
도그리던미국으로함께간다. 
그러나아메리칸드림도잠시뿐, 그녀

와이국인남편스티브사이에는몰이해
와 불화가 끝없이 이어진다. 일단 전쟁
의광기에도취되어버린스티브는평범
한 일상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전쟁터로
되돌아가려 한다. 한편, 금전만능의 현
실을실감한그녀는악착같이돈을벌고
스티브는그런그녀를경멸한다. 
마침내 이혼 직전에 이른 그녀는 한

스님을 찾아가 업보, 그리고 자비와 용
서에 대해 큰 깨우침을 얻는다. 그녀는

증오를극복하고그를받아들이려하나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전쟁이 끝
나고 어언 13년이 흐른다. 공산주의국
가가된베트남을찾은그녀는사이공에
서 옛 인연들과서글픈재회를 한다. 첫
아이의아버지이자첫사랑이던옛주인
은누추한몰골의막벌이노동자가되어
있다. 
정직한풍요로움이가득하던고향마

을은 황폐한 땅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비참한 모습의 어머니, 언니,
오빠가여태남아살고있다. 꽤잘사는
미국시민이 되어 다시 찾은 고향은 그
녀에게 너무도 낯선 타향 일뿐이다. 이
젠더이상오갈데없는그녀는하늘과
땅, 허(虛)와무(無) 사이그어디에홀로
서성이고 있다. 여기까지가 대강의 줄
거리다. 
그런데 자전소설의 주인공인 리리 보

살과이를영화화한올리버스톤도반은
서로성장배경이전혀다른데도희미한
공통점이더러있어보인다. 절대적인부
의 차이는 있겠지만, 두 사람 모두 대체

로 단란한
가정에서 유
년기를 보낸
다. 그러다
가 본인들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외부적인요인에의해엄청난정
신외상을경험한다. 올리버스톤의경우,
부모가주로사교계활동에몰입하는편
이어서교양수준이높은보모들의손에
키워진다. 타고난신동이던그는다섯살
때이미인형극형태의촌극을써서사촌
들에게배역을나눠주기도한다. 
그리고일곱살때는아버지로부터글

한편을 쓰면 25센트씩 용돈을 받고, 아
홉 살 때는 자신의 가족과 일상생활에
관해무려900쪽에이르는책을써낸다. 
그후그는뉴욕맨해튼의명문중하

나인 트리니티학교를 다니다 펜실베니
아포츠타운의힐예비학교로옮겨간다.
여름방학은 주로 프랑스에 있는 외갓집
에서 보낼 만치 호사를 하던 그는 열다
섯살때부모가이혼을하자큰충격을
받는다. 
그의 아버지는 자기 친구들의 부인은

물론 아내의 친구들과도 스캔들을 일으
켜 부부는 이미 별거 상태나 다름없다.
가장감수성이예민한시절에이른그는
학비 때문에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외인
부대용병이되어아프리카로떠나려한
다.  성휴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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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avy rain made muddy puddles here
and there on the road. At one place a
beautiful young woman was standing
unable to walk across the muddy puddle.
The elder of the two vagabond friars lifted her
in his arms onto the other side of the road.
Later at night, the younger friar whispered to
the elder, “Brother, as friar, we cannot touch
a woman?”The elder answered “No,
brother.”Then the younger asks again,
“Then how is that you lifted that woman on the road?”The elder smiled at him,”I left her on the
other side of the road, but you are still carrying her.”

비가많이내려길에여기저기진흙웅덩이가패었다. 거기어디에한아리따운아가씨
가웅덩이를못건너고서있었다. 두방랑탁발승가운데사형이그녀를성큼두팔에안아
건너편으로옮겨줬다. 그날늦은밤사제가낮게말했다. “사형, 우린탁발수행자이니여
인에게손을대면안되는거지요?”“안되지요.”그러자사제가다시물었다. “하면사형은
어찌아까그녀를안아서옮겨준것이오?”사형이미소를지었다. “나는그녀를그길에이
미내려놨소. 헌데사제는아직도그녀를껴안고있구려.” 번안: 성휴스님/ 그림: 이태수

YYoouu aarree ssttiillll ccaarrrryyiinngg hheerr..
사제는아직도그녀를껴안고있구려.

생활영어로읽는 불교
“부처님가르침은국제평화의초석”

불교가서구인들에게알려지면서함께
전해진 불교문화는 그 형태가 매우 다양
하고구성또한다채롭다. 
시, 소설, 드라마등문학분야, 불화등

각종 동양식 모필 서화, 그리고 조형 및
조소, 실용디자인 등 미술 분야, 또한 분
재와꽃꽂이, 축소판정원등실내조경분
야, 궁도, 검도 등 무도에 이르기까지 불
교문화는 서구사회 곳곳에 신비롭고 아
름다운 만다라로 피어난다. 뿐만 아니라,
불교의음식문화는서구인들에게올바른
섭생과 불살생의 계율을 동시에 일깨워
준다. 
즉, 채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육식

위주의 불균형적 식단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한바크다. 특히선불교와더불어소
개된차문화는경직된심신과지친영혼
을 함께 추스른다는 과학적 입증에 편승
하여 서구사회 전역에 잔잔하게 퍼져가
고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차 문화와 선
시 등 불교문학을 한데 엮은‘차이사라
이’등 국제동아리도 점차 그 수가 늘고
있다. 이는전통적으로시와술이함께어
우르는 중국의 몽환적인 시주문화(詩酒
文化)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우리나라
를비롯하여중국, 인도등지역마다독특
한차문화가있겠으나, 다음의글은어느
미국불자의파란눈에비친일본다도(日
本茶道)의모습이다.(이하인용)

차는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는 천연수
다음으로우리가가장많이찾는음료다.
특히 선불교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차는 긴 세월 동안 다도(茶道)를 통해
단아한 인성교육과 정갈한 종교적 상징
성을이어온다. 
나는일본다도에서중요시하는정교한

절차에 대해 큰 존경심은 지니고 있으나
그들이 기대하는 만치 세밀한 설명을 할
순없다. 따라서그들스스로일본다도를
축약하여 표현한바, 화경청적(和敬淸寂)
이란네개의한자에대한내나름의뜻풀
이를 하고자 한다. 이는 어우름, 섬김, 맑

음, 호젓함을뜻한다. 
이를좀더풀어말하자면, 사람들사이

에서로열린마음을가꾸고, 서로받들어
섬기며, 또한밝고어진마음을지니고흔
들림이 없는 마음가짐을 늘 지켜가는 걸
의미한다. 
먼저 첫 글자인 화(和)는 불교의 주요

가르침이자불교철학의바탕인상생연기,
즉‘더불어 존재하며 함께 어우름’을 내
게 새삼 일깨운다. 차의 싹을 트게 하고
자라도록해준해와비, 그리고찻잎을일
일이 가꾸고 거두어 준 고마운 사람들의
손길이없다면우리는차를즐길수없다. 
또기름진흙이없을진데차나무가뿌

리를내릴터도없으며, 맑은물이없다면
따끈하게 끓여져 찻잎을 우려낼 방도도
없다. 이처럼수많은인(因)과연(緣)이얽
히고설키고서야비로소한잔의차가내
앞에놓여진다. 그다음내가해석하는바
로, 경(敬)이란 찻잎을 키우는 차나무의
본질과 영양 가치에 대한 우리들의 경건
한감사의자세를뜻한다. 
앞서말한해와땅과비와사람등모든

고귀한 인연들도 물론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청(淸)은내게맑은물을떠올리는
바, 정갈한 물은 차 속에 함유되어 있는
순수 천연의 화학물질들이 우러나게 한
다. 한 모금을 들이킬 때마다 우리 몸과
마음을 고이 씻어주는 차는 우리의 넋을
정갈하게 해주는 다르마의 이슬이며 모
진 갈애(渴愛)를 달래고 추스르는 감로수
다. 마지막으로 적(寂)은 고요함이니, 그
가운데 음미하는 차와 찻잔의 따스함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져 더없는 안온함
을안겨준다. 
나홀로고즈넉이들이키는차한잔에스

며드는고매한적막감은참선을통해이르
는지고지순의선경과다를바없다. 엄격한
참선을여법하게수행한다음에마시는차
한잔은격조높은자기정리의방편이기도
하다. 언젠가존경하는선사님께서내리신
차한잔에화답한내시의첫구절이다.  
푸르른봄날
따스한차한잔
니르바나의향기여

출처; BB(제임스우어)   편역; 성휴스님

서구인을매혹한신비로운불교문화
해외불교칼럼

단란한가정서유복한유년시절

부모의이혼으로심한충격받아

정신외상경험후불교귀의

올리버스톤❷

키크기는 영양(31%), 운동(20%), 환경(16%)등
후천적 요인이 실제 77%를 점하고 있다.
매일의 생활습관으로 거의 80%의
성장 발육 촉진을 시킬 수 있다.  

성장 카이로프락터 양성 성장 카이로프락틱 개강

당신의쉬고있는손!
10억짜리란사실을아십니까?

교과목
䤎골격학,  근육학,  척추 및 골반 선추 교정,  
성장 크리닉

䤎31쌍의 중추신경계 압박으로 인한
근본적 질환 퇴치,  
척추질환,  알레르기,  빈혈,  천식,  기관지,  변비,  
어지러움증,  정서불안,  허약체질,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갑상선 부작용 등등

䤎스님,  의료기관 근무자,  스포츠 맛사지사,  
피부 미용사,  물리치료사,  체육관련 종사자,  
봉사 활동자

기 간
䤎2급과정 (2개월)      䤎 1급과정 (1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108 시간 집약완성

장 소

대 상

䤎초보자 및 실직·정년 퇴직자자 격

䤎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5분,  
SK주유소 뒤,  기숙사 이용 무료

입학일시 䤎2008년 6월 7일 (선착순 20명)

키는 골단연골(성장선)이 성장호르몬과
기타 호르몬의 작용으로 골막에서의 영향으로
충분한 혈액을 받아서 성장이 된다.  
성장호르몬의 촉진은 20세 이전이 가장
효과적이며 성장호르몬촉진 제4스텝 명상법과, 
척추 스트레칭, 발육촉진의 식단으로 최대의
성장선 발육을 기대할 수 있다.  

본원은 귀하를 유능한 운동처방사로 탈바꿈
전국학생 80%의 측만증으로 인한
성장발육장애와 작은키로 고민하는 아이들을 위한
최상의 키크기프로그램으로 여법한 포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본원 해동체육지도사 2기 부터는 최상의 성장
크리닉을 함께 강의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포교! 스님의 능력이 경쟁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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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법인해동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서울·구로구 구로1동 685-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

원장 우혜안 스님


